
神會의 禪思想에 나타난 般若 에 관한 考察

—『語錄』을 中心으로—

김진무 1)

Ⅰ . 緖言

荷澤 神會(668∼758)禪師는 慧能의 南宗과 北宗 神秀 門下와의 正統性 論爭으로 禪宗史에 유명하다.

다시 말하여, 神會禪師는 남방 일대에 유행하는 慧能의 禪法을 당시 兩京(長安과 洛陽)에 유행하고 있던

神秀 普寂의 北宗禪과의 爭論을 통하여 그 정통성을 확립하여 中國 天下에 알린 禪師로서 사실상 이후

의 祖師禪 전개에 실질적인 중흥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에 敦煌 寫本 가운데 최초

로 그의 著作을 발굴하고, 수 차례에 걸쳐 그에 대한 校勘을 진행하여 편찬한 胡適 선생은 神會禪師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中國佛敎史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혁명가, 印度禪의 毁滅者, 中國禪의 建立者, 袈裟傳法이라는 僞史의 建立

者, 西天二十八祖 僞史의 최초 수립자, 『六祖壇經』 재료의 최초 제공자, 역사를 조작하여 혁명의 무기로 사용

한 최대의 성공자, —— 이것이 神會禪師이다.2)

胡適 선생의 이러한 평가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체로 神會禪師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공

감시킬 수 있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학계에서는 아직 神會禪師에 대하여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3) 이는 神會禪師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의아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4) 따라서 이러한 神會禪師의 선사상에 대하여 다방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中國 南京大 哲學博士, 東國大禪學科 Post Doctor (학술진흥재단지원)
2) 楊曾文編校, 『神會和尙禪語錄』, 北京: 中華書局,1996, p.158, 재인용. 註2)에 의하면 1968年 台灣 胡適紀念
館에서 출판된 『神會和尙遺集』의 附錄에서 인용하였다고 함. p.231 참조.

3) 神會禪師에 대한 단일 주제의 연구는 국회도서관 자료검색에서 오직 한 편의 석사학위논문(박인석, 「荷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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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神會禪師의 禪思想은 慧能禪師의 禪思想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胡適 선생의 결론과

같이 神會禪師가 『六祖壇經』의 재료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慧能禪師의 본래 禪思想을 神會禪師가

전수 받아 유사한 것인지는 다른 연구로 양보하기로 하겠지만, 그 禪思想의 바탕에는 바로 般若 5)사상

이 가득 含有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神會禪師가 入寂한 후, 그의 塔號를 般若라고 지은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6) 따라서 필자는 神會禪師의 禪思想 가운데 般若사상과 관련된 부분을 그의

『語錄』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神會語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胡適 선생이 敦煌의 寫本 자료 가운데 발굴, 校勘하여 『神

會遺集』의 題名으로 출판한 이후, 鈴木大拙, 柳田聖山 등의 일본학자들에 의하여 다시 校勘, 연구되고,

중국에서도 그를 참고하여 자료집에 誤脫字를 校定하여 『中國佛敎思想資料選編』등에 수록하고 있다.

최근에 다시 그간의 연구를 모두 참고하고, 새롭게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楊曾文 선생에 의하여

『神會和尙禪語錄』으로 출판되었는데, 이전에 불완전하였던 몇몇의 저작들을 비교적 完整한 모양을 갖

추게 되었다.7) 따라서 本稿에서는 楊曾文 선생의 『神會和尙禪語錄』를 텍스트로 하여 논술을 진행하고

자 한다.

Ⅱ . 『語錄』에 나타난 般若 와 관련된 語句의 考察

神會禪師의 『語錄』에 나타난 般若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般若에 의한 立論, 定慧觀 , 心不起 및

不起心 , 無念 및 無住心등의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 般若 에 의한 立論

우선, 神會禪師는 그의 法語인 『南陽和上頓敎解脫禪門直了性壇語』(이하 『壇語』로 略稱)의 禮敬句

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과거와 과거가 다하는 때의 一切諸佛에 敬禮하옵니다.

미래와 미래가 다하는 때의 一切諸佛에 敬禮하옵니다.

현재와 현재가 다하는 때의 一切諸佛에 敬禮하옵니다.

존귀한 法인 般若經藏에 敬禮하옵니다.

諸大菩薩과 모든 聖賢인 스님들께 敬禮하옵니다.8)

이는 三歸依에 속하는 부분으로, 佛法僧에 대하여 敬禮하는 것으로부터 神會禪師의 般若에 대한 중

4) 이러한 점에서 현재(2001, 9.∼) 한국선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神會和尙禪語錄』의 輪讀會는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5) 本稿에서 사용하는 般若는 전체적인 般若中觀사상의 略稱으로, 특히 鳩摩羅什과 僧肇 등에 의하여 시작
되고 三論宗에 의하여 완성된 中國般若學의 含意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6) 贊寧撰, 『宋高僧傳·神會傳』第八卷(大正藏 50, p.757上) 참조.
7) 楊曾文 선생의 『神會和尙禪語錄』 前言에서 지금까지의 『神會語錄』에 관한 발굴과 校勘 및 연구의 상
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楊曾文編校, 앞의 책, pp.1- 10 참조.

8) 『南陽和上頓敎解脫禪門直了性壇語』, 楊曾文編校, 앞의 책, p.5.(이하 題名과 페이지 표시만 함.)
敬禮過去 盡過去際一切諸佛. 敬禮未過去 盡未來際一切諸佛. 敬禮現在 盡現在際一切諸佛. 敬禮尊法般若修



시를 엿볼 수 있다. 法의 부분에 있어서 神會禪師는 이른바 十二部經藏 가운데 유독 般若經藏만을 한정

하여 尊法으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禪師의 眼目에는 모든 經藏 가운데 般若部를 가장 중시

하고, 또한 그 禪法은 般若에 의하여 立論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般若의 중시는 다시 그의 發心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神會禪師는 그의 『壇語』에서 첫 語句에 無上菩提法, 諸佛深歡不思議 9)라고 하여 無上菩提를 강조

하고,

無上菩提心을 發하는 것이 正因이고, 諸佛菩薩과 진정한 善知識이 無上菩提法을 知識心에 투여하여 究竟

解脫을 얻는 것이 正緣이다.10)

라고 하여, 無上菩提를 佛果의 正因과 正緣을 이루는데 關鍵임을 설하고 있다. 이로부터 역시 般若

와의 관련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無上菩提는 바로 『大智度論』에서 설하는 五種菩提11) 가운데 하나

이다. 주지하다시피 『大智度論』은 『摩訶般若釋論』으로도 칭해지는 『大品般若經』의 釋論으로, 神會

禪師가 無上菩提를 설함도 역시 般若에 의하여 立論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禪師

는 다시 이러한 般若(般若波羅蜜)에 입각한 것이 一佛乘을 설하는 『法華經』의 授記說法과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들아, 지금 般若波羅蜜과 상응하는 법을 배우고자 발심하는 것은 聲聞, 緣覺 등을 뛰어 넘는 것이며,

釋迦牟尼佛이 彌勒記를 주는 것과 같아 다시 차별이 없는 것이다.12)

다시 말하여, 神會禪師는 般若를 중심으로 法華의 一佛乘 , 나아가서 전체적인 불교의 敎義를 포괄

하려는 의도까지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般若의 수행은 中道의 第一義諦를 깨우치

는 데 있는 것이다. 『壇語』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知識들이] 이미 이 壇場에 올라와 般若波羅蜜을 修學할 때, 지식들이 각각 마음으로 無上菩提心을 發하

도록 원하여, 앉은자리를 떠나지 않고 中道의 第一議諦를 깨닫도록 하여라.13)

이로부터 본다면 無上菩提의 깨달음은 그 대상이 中道의 第一義諦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神會禪師는 바로 般若를 통하여 立論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滑臺에서 慧能 南

宗의 정통성의 확립을 위한 北宗의 崇遠法師와의 논쟁을 기록한 『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에서 崇遠법

사의 禪師는 어떤 法을 닦으며, 어떤 행을 하는가에 대하여, 神會禪師는 명확하게 般若波羅蜜을 닦으며

행한다고 답하고, 다시 무엇 때문에 다른 법은 닦지 않고 오직 般若波羅蜜을 닦고 행하는가하는 물음

9) 『南陽和上頓敎解脫禪門直了性壇語』, p.4.
10) 앞의 책, p.5.
發無上菩提心是正因; 諸佛菩薩 眞正善知知識將無上菩提法投知識心，得究竟解脫是正緣

11) 『大智度論·釋無生品』에서 發心菩提, 伏心菩提, 明心菩提, 出到菩提, 無上菩提등의 다섯 종류를 설하고
있고, 그 가운데 無上菩提는 阿 多羅三 三菩提의 證得을 말한다.(大正藏 25, p.438上, 참조)

12) 앞의 책, p.7.
知識, 今發心學般若波羅蜜相應之法, 超過聲聞 緣覺等, 同釋迦牟尼佛授彌勒記, 更無差別.

13) 앞의 책, p.7.



에 대한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般若波羅蜜을 修學하는 것은 능히 一切法을 포섭하는 것이요, 般若波羅蜜行을 행하는 것은 일체행의 근

본이다. 金剛般若波羅蜜은 최고로 尊貴하고, 최고로 殊勝하며, 第一이다. 생이 없고, 滅이 없으며, 오고 감도 없

어, 一切諸佛이 그로부터 나온다.14)

여기에서 神會禪師는 보다 구체적으로 金剛般若波羅蜜이 諸佛의 出處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

하는 金剛般若波羅蜜은 아마도 양종의 함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바로 金剛이 견고하고 예리

하여 癡暗, 業障 나아가서는 法執 등을 능히 파괴하지만 자신은 손상되지 않는 般若波羅蜜을 수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유적으로 『金剛般若波羅蜜經』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六祖壇經』에

서 慧能이 『金剛經』의 讀經소리에 開悟하였다는 記事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神會禪師

는 다시 達摩로부터 전해온 禪脈이 모두 『金剛經』을 의지하였다고 말한다. 『南陽和尙問答雜徵義』의

후반부에 따르면 達摩로부터 慧可, 僧璨, 道信, 弘忍, 慧能에 이르기까지 모두 『金剛經』을 傳授하여 默

語로서 法契하였다고 한다.15) 이는 물론 神會禪師의 造作이지만, 그러한 조작은 그가 般若 , 특히 『金

剛經』을 穿鑿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또한

神會禪師는 철저하게 般若에 의하여 立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2 ) 定慧等學

般若의 立論에 따라 神會禪師는 定과 慧에 있어서도 般若의 논리로서 구성하였을 것은 당연한 推

移일 것이다. 우선, 『壇語』에서 戒 定 慧 三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나타난다.

경에 이르기를, 모든 惡을 짓지 말고, 뭇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

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였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이렇게 설하시었다. 모든 惡을 짓지 말라는 것은 戒

이고, 뭇 선을 받들어 행함이 慧이며,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는 것이 定이다. 지식들아, 三學을 갖추는 것이

佛敎의 시작이다.16)

여기에서는 이른바 七佛通偈를 응용하여 戒 定 慧의 三學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神會禪師는 이

三學을 다시 三學等持로서 설하고 있다.

무엇이 三學이 같음인가? 戒定과 慧가 그것이다. 妄心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얻는 이름으로, 妄心이 없음을

定이라고 하고, 마음이 없음을 아는 것을 慧라고 한다. 이를 三學이 같다고 한다.17)

14) 『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 p .34.
修學般若波羅蜜者, 能攝一切法. 行般若波羅蜜行, 是一切行之根本. 金剛般若波羅蜜, 最尊最勝最第一. 無生無
滅無去來, 一切諸佛從中出.

15) 『南陽和尙問答雜徵義』, pp.103- 111 참조.
16) 『南陽和上頓敎解脫禪門直了性壇語』, p.6.
經云: 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過去一切諸佛皆作如是說, 諸惡莫作是戒; 諸善奉行是慧; 自
淨其意是定. 知識, 要須三學, 始名佛敎.

17) 앞의 책.



이로부터 보자면, 神會禪師는 戒와 定을 하나로 묶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고, 妄心의 不起로서

三學等持로 설명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三學을 定과 慧로 含蓄시킨 후, 神會禪師는 다시 定慧等學

[定慧等持]을 표방하고 있다.

머뭄이 없음[無住]은 寂靜이고, 寂靜의 體는 바로 定이라 이름한다. 體로부터 스스로 그러한 지혜[自然智]가

있어, 능히 본래 寂靜의 體를 앎이니, 慧라고 이름한다. 이것이 定慧가 같음이다.18)

이 定慧等學은 滑臺의 論爭에서 崇遠法師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崇遠法師가 무엇이 定慧等

學인가에 대한 물음에 神會禪師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 定을 말하자면 體를 얻을 수 없고[不可得], 그 慧를 말하자면 體를 얻을 수 없음을 능히 보니, 맑아 항상

고요하여 헤아릴 수 없는 妙用이 있으므로, 定慧等學이라고 한다.19)

여기에서 定慧等學의 내재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不可得의 般若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般若는 般若波羅蜜 , 나아가서는 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般若의 六波羅蜜

의 略稱이고, 다시 전체적인 般若사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한 般若의 논리는 상당히 복잡하여 本稿

에서 상세히 논증할 수 없지만, 대체적인 논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十二緣起法에 따르면 一切의

모든 존재는 相依相關적인 존재, 즉 緣起한 존재로서 파악된다. 그렇게 緣起되었다면 마땅히 그 自

性이 비어 있다[空]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흔히 緣起性空[諸法性空]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自性이 비었음을 능히 觀照하는 智慧를 般若(波羅蜜)이라고 한다. 하지만 無始以來의 無明으로부터 集

起한 現象界는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世間의 集起를 如實知하면 世間이 존재[有]한다고

말할 수 없고, 世間의 滅을 如實知하면 世間이 존재하지 않는다[無]고 말할 수 없어 바로 그 中道에서

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般若의 空觀은 諸法性空의 眞諦[第一義諦]와 緣起된 世俗諦로 설정되고,

서로 끊임없이 相卽하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眞諦인 諸法性空은 바로 世間의 擔持體, 혹은 本體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相을 가진다면 다시 그는 마땅히 파하여야할 執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갖는 하나의 논리적 딜레마인데, 般若는 그를 끊임없는 否定의 논리로 그를 해결하

고 있다. 이른바 四句百非의 부정적 방법으로, 그를 통하여 諸法의 不可得이라는 논리적 斷案이 도출

되는 것이고, 眞空妙有가 성립되는 것이다. 바로 神會禪師가 설하는 定慧等學은 철저하게 般若의 입

장에서 얻어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神會禪師는 다시 定慧等學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念不起], 空하여 所有함이 없는 것이 바로 正定이다. 능히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空하

여 소유함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正慧이다. 만약 이와 같이 얻으면, 定에 나아갈 때, 慧의 體이고, 慧에

나아갈 때 定의 用이다. 定에 나아갈 때 慧와 다르지 않고, 慧에 나아갈 때 定과 다르지 않다. 定에 나아갈 때

바로 慧이고, 慧에 나아갈 때 바로 定이다. 定에 나아갈 때 定이 있지 않고, 慧에 나아갈 때 慧가 있지 않다.

무슨 까닭인가? 性이 스스로 그러한 때문이다. 이를 定慧等學이라고 한다.20)

18) 앞의 책, p.9.
無住是寂靜, 寂靜體卽名爲定. 從體上有自然智, 能知本寂靜體, 名爲慧. 此是定慧等.

19) 『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 p .27.



定에 나아갈 때는 慧의 體이고, 慧에 나아갈 때는 定의 用이다. 慧에 나아갈 때 空과 다르지 않고, 定에 나아

갈 때 慧와 다르지 않다. 慧에 나아갈 때 바로 定이고, 定에 나아갈 때 바로 慧이다. 慧에 나아갈 때 慧가 있지

않고, 定에 나아갈 때 定이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定慧雙修로서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다. 뒤의 두 구절은 維

摩詰이 默然히 不二法門에 直入하는 것이다.21)

여기에서 神會禪師는 定慧를 體用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를 통하여 定慧等學의

당연한 귀결인 定慧雙修를 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바로 不二法門에 直入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

린다. 이 또한 般若의 논리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定慧等學 , 定慧雙修를 표방한 神會禪師

는 다시 定의 핵심으로서 心不起 , 念不起를 설하고 있다.

3 ) 心不起 , 念不起

神會禪師는 心不起 , 念不起 , 不起心등을 定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우선 『壇

語』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난다.

다만 뜻을 짓지 않고, 마음에 일어남이 없음이 참다운 無念이다. 결국 봄[見]은 앎[知]을 떠나지 않고, 앎

은 봄을 떠나지 않는다. 일체중생은 본래 相이 없음이다. 지금 相을 말하는 것은 모두 妄心이다. 마음에 相이

없다면 바로 佛心이다. 만약 마음에 일어남이 없도록[心不起] 한다면 그는 識定이고, 또한 法見心自性定이라고

한다.22)

이로부터 神會禪師는 心不起를 定의 要樞로서 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般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이른바 掃相破執이라고 하는데, 般若의 道理에 입각한다면 一切의 存在는 自性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自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諸法의 性이 空함을 如實하게 파악하는 智慧인 般

若조차도 또한 自性이 空하다는 般若皆空으로 무한 부정되는 까닭에 어떠한 相도 용인할 수 없는 것

이다. 神會禪師는 그러한 相의 근원을 바로 마음의 일어남[心起]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부정인 心不起

를 掃相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이로부터 心不起 역시 般若의 이해로부터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인용문을 定慧等學과 연결하여 살핀다면 心不起는 스스로의 自性을 보는데, 다시 말

하여 見性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心不起를 法見心自性定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坐禪을 念不起에 의하여 설하는 것에서 증

명을 얻을 수 있다. 『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에서 神會禪師는 北宗 凝心入定, 住心看淨 의 禪法을 비

판하고, 坐禪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20) 『南陽和尙問答雜徵義』, 石井本, p .79.
念不起, 空無所有, 卽名正定. 以能見念不起, 空無所有, 卽名正慧. 若得如是, 卽定之時, 名爲慧體; 卽慧之時,
卽是定用. 卽是定用. 卽定之時不異慧, 卽慧之時不異定. 卽定之時卽是慧, 卽慧之時卽是定. 卽定之時無有定, 卽
慧之時無有慧. 何以故, 性自如故, 是名定慧等學.

21) 『南陽和上頓敎解脫禪門直了性壇語』, p.11.
卽定之時是慧體, 卽慧之時是定用. 卽慧之時不異定, 卽定之時不異慧. 卽慧之時卽是定, 卽定之時卽是慧. 卽慧
之時無有慧, 卽定之時無有定. 此卽定慧雙修, 不相去離. 后二句者, 是維摩詰默然直入不二法門.

22) 앞의 책, p.12.
但不作意, 心無有起, 是眞無念. 畢竟見不離知, 知不離見. 一切衆生, 本來無相. 今言相者, 幷是妄心. 心若無相,



지금 坐를 말하자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念不起]을 坐라고 하고, 선을 말하자면, 本性을 보는 것을 禪

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몸으로 앉고 마음을 모아 定에 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만약 그 敎門이 옳다

면 마땅히 維摩詰이 舍利弗에게 宴坐한다고 꾸짖지 말아야 한다.23)

바로 坐禪을 念不起로 설하는 것인데, 그 내재적 논리는 역시 般若로부터 나온 것임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神會禪師는 다시 이러한 念不起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분별하여 설하고 있다.

여러 지식들아. 만약 배움 자리[學地; 修行階位]에서는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면[念起] 곧 바로 覺照가 있게

된다. 마음이 일어남[起心]이 멸하면 覺照는 스스로 사라지니, 곧 無念이다. 이 無念은 바로 한 境界도 없다. 한

경계가 있다면 곧 無念과 상응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지식들아, 如實하게 보는 것은 깊고 깊은 法界를

了達하는 것이요, 바로 一行三昧이다.24)

여기에서 神會禪師는 念不起 , 心不起의 최종적인 목적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禪師가

念不起 , 心不起등을 설하였던 목적은 無念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다시 一行三昧를 설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던 것이다. 사실상 念不起는 바로 心不起로 전개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일어남이 없

다[心不起]는 無念으로 귀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적 推移인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無念 ,

無住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4 ) 無念 , 無住心

『荷澤大師顯宗記』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神會禪師의 宗旨를 밝히고 있다.

無念으로 宗을 삼고, 無作으로 本을 삼는다. 眞空으로 體를 삼고, 妙有로 用을 삼는다. 眞如와 無念은 想念하

지 않고서도 능히 아는 것이다.25)

이로부터 그의 宗旨를 無念 , 無作[無住]임을 알 수 있고, 또한 般若의 대표적 논리인 眞空妙有를

體用으로 운용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無念은 일반적인 凡夫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聖人이 닦

는 것으로, 無念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凡夫가 아니라고 역설적으로 凡聖不二를 강조하고 있다.26) 이

어서 無와 念의 의미를 묻는 물음에 대하여 神會禪師는 無란 二法이 없는 것이요, 念이란 오직 眞如

를 생각하는 것이다. 27)라고 하여 不二法과 眞如로서 無와 念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부터 無念이

23) 『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p.31.
今言坐者, 念不起爲坐; 今言禪者, 見本性爲禪. 所以不敎人坐身住心入定. 若指彼敎門爲是者, 維摩詰不應訶舍利弗宴
坐.

24) 『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 p .39.
諸知識, 若在學地者, 心若有念起, 卽便覺照. 起心卽滅, 覺照自亡, 卽是無念. 是無念者, 卽無一境界. 如有一境
界者, 卽與無念不相應. 故諸知識, 如實見者, 了達甚深法界, 卽是一行三昧.

25) 『荷澤大師顯宗記』, p.52.
無念爲宗, 無作爲本. 眞空爲體, 妙有爲用. 夫眞如無念, 非想念而能知.

26) 『南陽和尙問答雜徵義』, 石井本, p .79.
無念者是聖人法, 凡夫若修無念者, 卽非凡夫也.



단순하게 語義적으로 생각[念]이 없음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어서 禪師는 다시

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히 분별하고 있다.

말하는 바의 念이란 眞如의 用이다. 眞如란 바로 念의 體이다. 이러한 뜻이므로 無念을 宗으로 세우는 것이

다. 만약 無念을 말한다면 비록 見聞覺知가 있지만 항상 空寂한 것이다.28)

바로 念은 眞如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나아가 神會禪師는 眞如를 無念의 體라

고 설한다.

다만 스스로 본래 體는 寂靜하고, 空하여 所有가 없으며, 또한 머물러 집착함이 없고, 虛空과 동등하여 미치

지 않는 곳이 없어, 바로 諸佛의 眞如身임을 알라. 眞如는 無念의 體이고, 이러한 뜻이므로 無念을 宗으로 세우

는 것이다. 만약 無念을 본다면 비록 見聞覺知를 갖추더라도 항상 空寂하다. 바로 戒定慧 三學이 한꺼번에 갖

추어져 萬行을 俱備하게 되니, 바로 如來의 知見과 동등하여 廣大하고 深遠하다. 무엇이 深遠한가? 性을 보지

못함으로 深遠하다고 말한다. 만약 性을 了見하였다면 곧 深遠함이 없을 것이다. 각각 지극한 마음으로 知識으

로 하여금 頓悟解脫하게 하라.29)

眞如가 바로 無念의 體이기 때문에 無念을 보는 것은 곧 性을 보는 것[見性]이요, 그것은 바로 頓悟解

脫이라는 것이다. 神會禪師는 이러한 無念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한다.

무엇이 無念인가? 이른바 有無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善惡을 생각하지 않으며, 邊際가 있고 없고를 생각

하지 않으며, 限量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지 않고, 菩提를 생각하지 않으며, 菩提로서 생각으로 삼지 않고, 涅槃

을 생각하지 않으며, 涅槃을 생각으로 삼지 않는다. 이것이 無念인 것이다. 無念이란 바로 般若波羅蜜이고, 般

若波羅蜜은 바로 一行三昧이다.30)

無念이란 佛知見을 얻는 것이고, 無念을 보는 것은 實相이라고 하며, 無念을 보는 것은 中道의 第一義諦이다.

無念을 보는 것은 恒河의 모래와 같은 功德이 한꺼번에 평등하게 갖추는 것이요, 無念을 보는 것은 능히 一切

法을 생하고, 無念을 보는 것은 능히 一切法을 포섭한다.31)

위의 인용문으로부터 神會禪師가 설하는 無念의 성격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선 無念은 철저

히 般若空觀에 입각하여 양변의 극단을 철저히 止揚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無念은 바로

般若波羅蜜과 같은 것이며, 그는 다시 一行三昧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一行三昧 역시 『大智度

無者無有二法, 念者唯念眞如.
28) 앞의 책.
所言念者, 是眞如之用. 眞如者, 卽是念之體. 以是義故, 立無念爲宗. 若言無念者, 雖有見聞覺知而常空寂.

29) 『南陽和上頓敎解脫禪門直了性壇語』, p.10.
但自知本體寂靜, 空無所有, 亦無住著, 等同虛空, 無處不遍, 卽是諸佛眞如身. 眞如是無念之體, 以是義故, 故立無念
爲宗. 若見無念者, 雖具見聞覺知, 而常空寂. 卽戒定慧學, 一時齊等萬行俱備, 卽同如來知見, 廣大深遠. 云何深遠? 以
不見性, 故言深遠. 若了見性, 卽無深遠. 各各至心, 令知識得頓悟解脫.

30) 앞의 책.
云何無念? 所謂不念有無, 不念善惡, 不念有邊際 無邊際, 不念有限量 無限量. 不念菩提, 不以菩提爲念. 不
念涅槃, 不以涅槃爲念. 是爲無念. 是無念者, 卽是般若波羅蜜. 般若波羅蜜者, 卽是一行三昧.

31) 『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p.39.
是無念者, 得向佛知見. 見無念者, 名爲實相. 見無念者, 中道第一義諦. 見無念者, 恒沙功德一時等備. 見無念



論』에서 제시된 것으로 眞如三昧 , 一相三昧라고도 칭해지는데, 一切諸佛法身과 衆生身이 平等無二

하여 無差別相함을 證入하는 三昧이다.32) 이러한 一行三昧로서 귀결은 禪師가 無上菩提를 강조하여

發心하라고 하는 것과 連繫하면 너무도 당연한 귀납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禪師는 般若의 논리로 그

의 禪思想을 관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無念은 또한 諸法의 擔持體[일반적으로

本體라고도 말함] 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般若에서는 諸法 존재의 근거를 또한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을 중국의 般若學에서는 바로 諸法性空 , 혹은 般若實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神會禪師는 無念을 바로 實相 , 第一義諦[諸法性空]와 같은 것으로 설함은 無

念을 단순한 하나의 禪法이 아니라 그대로 諸法의 존재근거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

연한 결론으로 無念은 능히 一切法을 생하고 , 능히 一切法을 포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無念이 설정되었다면, 마땅히 어디에도 머뭄이 없다[無住]는 제시가 뒤따르는 것은 역시 당

연하다고 할 수 있다. 禪師는 다음과 같이 無住를 설하고 있다.

머뭄이 없음[無住]은 寂靜이고, 寂靜의 體는 바로 定이라고 한다. 體로부터 스스로 그러한 智가 있어 능히 본

래 寂靜한 體를 아는 것을 慧라고 한다.33)

만약 妄起가 있으면 바로 覺이 있고, 覺이 滅하면 곧 本性은 머뭄이 없는 마음[無住心]이다. 有와 無를 둘 다

보내니, 境界와 智慧가 모두 사라진다. 作意하지 않음이 바로 自性菩提이다.34)

여기에서 神會禪師는 無住를 앞에서 살핀 定慧 , 念不起 , 不作意에 의하여 설하고, 그를 自性菩提

로 귀결하고 잇다. 이 또한 般若의 논리로부터 나온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禪

師는 이러한 '無念 ' , '無住 '에 의한 禪法을 바로 '如來禪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有와 無를 모두 보내는 中道 또한 사라지는 것이 바로 無念이다. 無念은 곧 一念이고, 一念은 바로 一切智이

다. 一切智는 바로 깊고 깊은 般若波羅蜜이다. 般若波羅蜜은 바로 如來禪이다. …… 내가 如來를 觀하니, 前際

가 오지 않고, 后際도 가지 않는다. 지금 이미 머뭄이 없고[無住], 머뭄이 없으므로 곧 如來禪이다. 如來禪이란

바로 第一義空이니, 이와 같은 것이다.35)

無念은 바로 般若의 中道보다도 더욱 般若空觀에 철저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一切智이며,

깊고 깊은 般若波羅蜜로서 그에 의하여 설한 禪法은 如來禪이라고 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神會禪師

에 의한 如來禪의 제시는 禪宗史와 禪의 분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本稿

의 주제를 넘는 까닭에 언급을 생략하여 다른 연구에 맡기기로 하겠다.

32) 『大智度論·釋摩訶衍品』卷四十七. (大正藏 25, p.438上, 참조.)
33) 『南陽和上頓敎解脫禪門直了性壇語』, p.9.
無住是寂靜, 寂靜體卽名爲定. 從體上有自然智, 能知本寂靜體, 名爲慧.

34) 앞의 책.
若有妄起, 卽覺; 覺滅卽是本性無住心. 有無雙遣, 境智俱亡. 莫作意, 卽自性菩提.

35) 『南陽和尙問答雜徵義』, 石井本, p .79.
有無雙遣中道亦亡者, 卽是無念. 無念卽是一念, 一念卽是一切智. 一切智卽是甚深般若波羅蜜. 般若波羅蜜卽是
如來禪. …… 我觀如來, 前際不來, 后際不去, 今旣無住, 以無住故, 卽如來禪. 如來禪者, 卽是第一義空, 爲如此



Ⅲ . 神會禪師의 般若 에 의한 禪思想의 特質

이상의 神會禪師의 『語錄』에 있어서 般若의 이해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종합

할 수 있다.

우선 神會禪師는 철저하게 般若를 통하여 그의 선사상을 立論하고 있는 것이다. 禪師는 無上菩提를

發心할 것을 강조하고, 이 無上菩提가 佛果의 正因과 正緣을 이루는데 關鍵임을 설하고 있다. 나아가

禪師는 다시 이러한 般若(般若波羅蜜)로부터 法華의 一佛乘 , 나아가서 전체적인 불교의 敎義를 포괄

하려는 의도까지도 보이고 있다. 禪師는 無上菩提의 發心에 의한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中道의 第一義

諦임을 밝히고, 般若波羅蜜의 修行이 바로 諸佛如來의 出處라고 단정한다. 이러한 立論은 禪師의 定慧

等學[定慧雙修] , 心不起 및 念不起 , 無念 및 無住의 세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無念에 의한 如

來禪의 제시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定慧等學에 있어서 神會禪師는 戒 定 慧 三學을 三學等持로 설하고, 그를 다시 戒와 定을 하

나로 묶어 定과 慧로 함축시키고, 또한 定慧等學으로 귀결시킨다. 禪師는 다시 定慧等學의 수행적인

관점으로부터의 당연한 귀결인 定慧雙修를 설하고, 이것이 바로 不二法門에 直入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둘째, 이렇게 定慧等學 , 定慧雙修를 표방한 神會禪師는 다시 定의 핵심으로서 心不起 , 念不起를

설한다. 禪師는 心不起를 定의 要樞로서 설하는데, 相의 근원을 바로 마음의 일어남[心起]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부정인 心不起를 掃相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禪師는 보다 세세하게 念不起를 설

하는데, 그는 心不起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念不起 , 心不起는 자연스럽게

無念 , 無住(心)로 귀납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無念 , 無住는 바로 神會禪師의 宗旨이다. 禪師의 無念은 不二法과 眞如로서 설명되고, 그는

語義적인 생각[念]이 없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般若波羅蜜과 같은 것이며, 一行三昧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禪師는 無念을 바로 實相 , 第一義諦[諸法性空]와 같은 것으로 설하여 無念을 단순

한 하나의 禪法이 아니라 그대로 諸法이 존재하는 근거로까지 격상시키고 있음이 추론된다. 禪師는 無

念을 보는 것은 곧 性을 보는 것[見性]이요, 그것은 바로 頓悟解脫이라는 것이라고 설하고, 최종적으로

般若의 中道에 의하여 설한 禪法은 如來禪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앞에서 『語錄』을 통하여 살펴본 '般若 '와 관련된 神會의 禪思想의 특질인데, 이로부터 禪師

의 선사상은 철저한 '般若 '사상의 弘揚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禪師의 禪思想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상적 주류가 흠뻑 배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涅槃經』에 의한 佛性論 ,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涅槃佛性論이다. 一一

身具有佛性 , 衆生心中各有佛性 , 自身中有佛性 등등 禪師의 『語錄』 도처에 佛性論과 관련이 있

는 문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神會禪師의 禪思想, 나아가 전체적인 中國禪은 般若와 涅槃佛性論

의 철저한 和會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中國佛性論의 발전, 즉 梁武帝의 眞身論과 廬

山 慧遠의 法性論을 거쳐 道生의 頓悟成佛論으로 성립되고, 다시 涅槃師들과 『大乘起信論』에 의한

如來藏사상이 부가되어 나타난 佛性論의 과정이 없었다면 中國禪과 禪宗의 출현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다만 神會禪師의 般若사상과의 관계를 그의 『語錄』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고

찰한 것이다.



Ⅳ . 結語

神會禪師는 사실상 祖師禪의 弘揚者라고 할 수 있다. 神會禪師를 배제하고서 祖師禪의 興盛은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禪師의 般若에 의한 禪思想은 圭峰 宗密과 함께 知解宗徒로 祖師禪에서 비

판되고, 또한 如來禪으로 분류되지만, 神會禪師의 滑臺 無遮大會를 통한 慧能의 南宗을 위한 정통성

논쟁은 결국 祖師禪이 勃興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神會禪師의 般若를 중심으로

한 禪思想은 이후 등장하는 祖師禪의 활달한 禪風에 그 내재적 성립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또한 禪師의 禪思想은 道信, 弘忍의 兩大禪師에 의하여 형성된 東山法門의 禪法을 실질적으로 계

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道信禪師의 守一不移와 弘忍禪師의 守本眞心 역시 般若의 一行三昧가 성립

의 논리적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禪宗史적인 접근은 배제하고 다만 『語錄』에 나타난 般若사상과의 관계에 한정

하여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禪師는 전체적인 禪思想을 般若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如來禪의 제시

로 歸結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禪師를 禪에 있어서 般若사상의 적극적인 流

布者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